
휘발유, 49일만에 상승세 전환
ℓ당 1998.65원으로 2.28달러 올라 …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압력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49일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석유제품 가격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1월3일 전국 주유소의 자동차용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일대비

ℓ당 0.53원 오른 1933.68원을 나타냈다.

휘발유 평균가격은 2011년 11월16일부터 2012년 1월2일까지 48일 연속 하락하면서 ℓ당 50원 가량 떨어졌

다.

서울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도 1월3일 기준 전일대비 ℓ당 2.28원 오른 1998.65원으로, 2011년 10월24

일 2067.26원까지 치솟은 후 하락국면에 접어들어 12월16일 1999.16원을 형성했으며 1990원대에서 보합세를 유

지했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정유기업의 공급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2월 마지막주 정유기업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대비 ℓ당 13.5원 오른 888.4원으로 2주만에 상승세를 나

타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경기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국제유가 및 국내 공급가격도 강

세를 보이고 있어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소비자가격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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